
군산영광여고,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사랑의 라면 기탁

재학생들 추수감사절 맞아 십시일반 20박스 모아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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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(교장 송윤이)가 지난 20일 나운2동 ‘행복나눔 공유곳간’에 사랑의 라면 20박

스(65만 원 상당)을 기탁했다.

이번 기탁은 재학생들이 2025 추수감사 festival’를  통해 모은 라면을 사랑을 담아 소외계층에게 전

달하게 됐다.

올해 영광여고 추수감사 Festiva’은 ▲감사UCC콘테스트 ▲감사쓰기 행사 ▲사진촬영 이벤트 등으

로 진행됐다.

특히, ▲감사와 함께라면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이웃에게 나누고자 작

게는 1봉에서 많게는 1박스까지 라면을 모았다.

송윤이 교장은 “감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발견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”라 “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감

사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함양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기탁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“내가 가져온 1봉지의 라면이 쌓이고 쌓여 많은 양의 라면이 된 것 같다”라

며 “지역사회 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”라고 밝혔다.

남귀우 나운2동장은 “매년 추수감사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내 곳곳에 사랑을 베푼 것을

알고 있었다”라며 “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라면은 관내 어려운 이웃과 위기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

도록 잘 전달하겠다”라고 전했다.​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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